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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4월 14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쉬켁

(Bishkek)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정상회담

이 개최되었다. 해당 회담에서는 회원국 간 통합과 무역 

장벽 철폐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위와 관련하여 Kyrgyz-Turkish “Manas” University의 

Kamalbek Karymshakov Research Assistant와 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Q. 먼저 키르기스스탄 경제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달라.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저소득국(Lower 

Middle-Income Country)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170달러(약 132만 원)이다. 전체 600만 인구 중 2/3

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노동 가능 인구 비중은 

59.4%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의 GDP는 65억 

7,100만 달러(7조 4,187억 원)이다. 서비스업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노동 가능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영토는 산악 지형이며 풍부한 수자원과 

광물 자원(금, 석탄, 우라늄, 등)을 보유하고 있어 수력 

발전, 광산업, 야금(冶金), 제조가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

았다.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큰 산업은 금광 산업이다. 

광물 산업은 총 산업 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GDP의 10%,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한다.

 키르기스스탄의 농업은 주로 농작물 생산과 가축 생산으

로 대표된다. 키르기스스탄의 대표 작물은 보리, 감자, 

면, 사탕무, 과일류, 채소류이다.

표 1. 2015년 키르기스스탄의 각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자료원 : 세계은행(http://data.worldbank.org/country/kyrgyz-republic, 2017
년 5월 8일 접속)

  

Q.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 전 키르기스스탄의 수출 상황에 

대해 알려 달라.

 1991년 독립 후 키르기스스탄의 무역수지는 부정적인 

상황이었다. 1998년 키르기스스탄이 세계무역기구(WTO)

에 가입한 이후, 수입액이 급속히 증가해 2014년에는 수

입액이 GDP의 73.8%에 달했다.

 키르기스스탄의 교역 상대국의 절반은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이었으며, 주요 교역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

베키스탄, 중국,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독일, 한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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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992~2015년 키르기스스탄의 대외무역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 세계은행(http://data.worldbank.org/country/kyrgyz-republic, 2017
년 5월 8일 접속)

 2014년 키르기스스탄의 수출 총액은 18억 8,370만 달

러(약 2조 1,267억 원)이었으며, 이 중 47.15%는 독립

국가연합(CIS)으로 수출한 것이다([그림 3] 참고). 반면 

키르기스스탄은 CIS 국가들로부터 27억 7,930만 달러

(약 3조 1,378억 원) 규모의 상품을 수입하였으며, 총 

수입액은 57억 3,470만 달러(약 6조 4,745억 원)이다.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수출품은 금(38.05%), 농산품

(9.38%),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7%)이며, 주요 수입품은 

소비재(35.89%), 기계 및 산업재(43.75%), 석탄과 석유 

및 에너지 제품(20.38%)이다.

표 3. 2014년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수출국
(단위: %)

자료원 : 키르기즈공화국 국립은행(The National Bank of Kyrgyz 
Republic)(http://www.nbkr.kg/index1.jsp?item=2007&lang=RUS, 
2017년 5월 6일 접속)

표 4. 2014년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수입국
(단위: %)

자료원 : 키르기즈공화국 국립은행(The National Bank of Kyrgyz 
Republic)(http://www.nbkr.kg/index1.jsp?item=2007&lang=RUS, 
2017년 5월 6일 접속)

Q. 키르기스스탄이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가입하게 된 이유

는 무엇인가?

 키르기스스탄이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가입한 것은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이유 때문이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

에 힘입어 주요 교역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되고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 내 키르기스스탄의 노동 이주자에게 유

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키르기스스탄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Q. 유라시아경제연합 설립의 배경과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세계기구로, 

유라시아경제연합 조약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다음 3가지 목적을 추구한다. 

1) 회원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회원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여건 형성

2) 연합 내 공동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시장의 형성

3) 현대화, 협력 및 국제 경제에서의 회원국 국민경제 경

쟁력 강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설립의 역사적인 배경은 유라시아 

경제 통합의 첫 시발점이었던 1994~1995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가 체결한 관세연합조약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3개국 간 상품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공동세관 구역 설립조약이 체결되었으며, 2010년 1월 3

국 간 단일관세가 적용되었다. 끝으로 2015년 1월 1일 

재화와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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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연합이 출범하였다. 2015년 1월 아르메니아

가 가입한 이후, 키르기스스탄도 2015년 5월 유라시아경

제연합에 가입하였다.

Q.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 이후 키르기스스탄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나?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 이후 키르기스스탄에 나타난 주

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내 키르기스스탄 노동 이민

자가 더욱 호의적인 조건을 제공받았다. 즉, 키르기스스탄

의 노동 이주자들은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에서 고용의 제

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 경제연합 가입 이후, 키르기스스

탄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문서가 경제연합 내 회원국

에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키르기스스탄 노동 이주자와 그 

가족들이 회원국 내에서 자국민과 같은 사회 안전 혜택을 

받게 되었다. 경제연합 가입 후 이러한 변화로 인해 키르

기스스탄 출신의 노동 이주자들은 러시아연방과 카자흐스

탄 노동 시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가들의 평가

에 따르면, 약 60만 명의 노동자(인구 중 10% 이상)가 

현재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키르기

스스탄에 송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연합 가입 후 카

자흐스탄과 러시아로부터 키르기스스탄으로 송금되는 해

외 송금액은 16% 상승하였다.

2) 키르기스-러시아 개발기금이 설립되었다. 2015년 9월 

이후 해당 개발기금은 키르기스스탄 기업가에게 300만 

달러(약 33억 8,700만 원)의 융자를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났다. 키르기즈공화국 국립은행

에 따르면, 2016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51억 2,350

만 달러(약 5조 7,844억 원)로, 2014년 대비 30% 증가

하였다.

3) 교역량이 변화했다. 2016년 키르기스스탄 경제성장률이 

2.7%를 기록하였음에도, 2016년 대외 교역량은 47억 

5,350만 달러(약 5조 3,667억 원)로, 2014년 76억 2,890

만 달러(약 8조 6,130억 원)에 비해 37.7% 급감하였다. 수

출은 2014년과 비교하여 5억 9,210만 달러(약 6,685억 

원), 수입은 22억 8,340만 달러(약 2조 5,780억 원) 감소하

였다.

표 5. 2014~2017년 1월 간 키르기스스탄의 월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 키르기스공화국 국립은행(The National Bank of Kyrgyz 
Republic)(http://www.nbkr.kg/index1.jsp?item=2007&lang=RUS, 
2017년 5월 6일 접속)

 아래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 이후 수입품의 모든 하위카테고리의 수입량은 감소

하였다. 반면, 일부 수출품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그 증

가량은 괄목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

표 6. 2014년과 2016년 키르기스스탄 대외 교역량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6 상승률(%)

총 수출 1,896.50 1,304.40 -31.2193

소비재 599.2 262.1 -56.2525

원자재 132.9 134 0.859377

중간재1) 930.7 752.2 -19.1797

생산재 99.9 112.4 12.55692

에너지 제품 133.9 43.7 -67.3761

총 수입 5,732.50 3,449.00 -39.8333

소비재 2,057.60 1,375.00 -33.1748

원자재 185.2 82.5 -55.4543

중간재 1,420.70 1,077.40 -24.1682

생산재 900.5 532.8 -40.8273

에너지 제품 1,168.40 381.3 -67.3632

자료원 : 키르기즈공화국 국립은행(The National Bank of Kyrgyz 
Republic)(http://www.nbkr.kg/index1.jsp?item=2007&lang=RUS, 
2017년 5월 6일 접속)

1) 편집자 주 : 중간재(中間財)란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품을 의
미함(박은태, 『경제학사전』, 경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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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교역량이 감소하면서, 무역상대국 간 교역량도 변화

하였다. 2016년 전체 수출에서 CIS 국가 수출 비중은 

38%로 감소하였으며, 수출액은 5억 7,470만 달러(약 

6,488억 원)를 기록하였다(2014년에는 8억 8,816만 달

러, 약 1조 27억 원이었음). 반면 CIS 국가로부터의 수

입 규모도 27억 7,930만 달러(약 32조 1,378억 원)에

서 16억 7,070만 달러(약 1조 8,862억 원)로 감소하였

으며, 전체 수입에서 CIS 국가의 비중은 42.63%였다.

표 7. 2016년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수출국
(단위: %)

자료원 : 키르기즈공화국 국립은행(The National Bank of Kyrgyz 
Republic)(http://www.nbkr.kg/index1.jsp?item=2007&lang=RUS, 
2017년 5월 6일 접속)

표 8. 2016년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수입국
(단위: %)

자료원 : 키르기즈공화국 국립은행(The National Bank of Kyrgyz 
Republic)(http://www.nbkr.kg/index1.jsp?item=2007&lang=RUS, 
2017년 5월 6일 접속)

Q. 키르기스스탄과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협력에 대해 어떻

게 평가하는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역사는 짧지만, 경제연합은 회원국

들의 경기둔화를 완화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경제연합 

내 회원국들의 경제적 성과가 전반적으로 훌륭하지는 않

았지만, 아르메니아나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경제 소국(小

國)은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경제성장과 발전의 영향력은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 인해 노동력 이동이 가능해졌으

며, 노동 이주의 비용이 상당히 감소하여 노동 이주자로부

터의 해외 송금액이 증가하였다. 2015년 해외 송금액은 

25.8% 감소한 13억 4,000만 달러(약 1조 5,129억 원)

를 기록한 반면, 2016년 해외 송금액은 16억 3,000만 

달러(약 1조 8,403억 원)을 기록하여 21.6% 증가했다.

2) 유라시아경제연합회원국으로서 키르기스스탄은 운송, 

에너지, 의료 시장 등 여러 시장에 걸친 법규 규제 등 경

제연합의 중기,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회원국 간 통합을 

위한 공동 협약의 발전과 적용에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법규 규제의 요구 사항에 맞추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은 국

내 법제와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3) 경제연합을 주도하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가 키르기스

스탄에 식품 전문연구소 등의 기업체 설립에 자금을 지원

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최근 카자흐스탄과 무역 장벽 해소

를 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비관세장벽의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다.

Q. 최근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몰도바에 참관국 지위를 인

정하고, 비연합국과의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하는 등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키르기스스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잠재적인 확장은 회원국 고위회담에

서 논의되었으며, 여기에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

과의 자유무역지대 설치부터 신규 회원국 유치까지 다양

한 방법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의 실현 논의

가 아직까지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두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키르기스스탄은 경제연합 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제 소국으로, 아직 현재 경제연합 내에서 수출 가능성

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

인데, 이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연합 내 신규 회원국들이 참여하게 되거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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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키르기스스탄 경제

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새로운 협약이나 협력을 통한 여파로 키르기

스스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증가의 잠재적인 채

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해볼 때 

현재 키르기스스탄은 호의적이지 못한 비즈니스 환경, 부

족한 운송 인프라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강

점을 지니지 못했다. 이 점은 경제연합 내 국가 중 키르

기스스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확대가 키르기스

스탄 경제에 끼칠 잠재적인 영향은 적어도 중기적인 관점

에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Q. 키르기스스탄과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국제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두 가지 국제적 요소가 잠정적으로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와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 지정학적 요소

 구소련권 지역과 중동의 지정학적 역동성은 러시아와 서

구 국가와의 경제 관계에 영향을 준다. 러시아 경제제재

의 시행 혹은 강화는 경제연합의 회원국 경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상대적

으로 거대한 시장이다. 경제연합은 잠재적인 국내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구로, 이러한 요인으로부터 받는 부정

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2) 중국의 경제 정책

 중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회원국 간의 경제적인 관계

는 상당히 긴밀하다. 인민폐 평가절하, 수출 증가 계획 

등 중국의 경제 정책 변화는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키르기스스탄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정책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전략에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왜

냐하면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 전략과 일대일로(一帶

一路) 프로젝트의 기조는 투자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 정책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과 중앙

아시아 국가 간 경제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유라시아경제연합과 경쟁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

러나, 최근 일대일로와 유라시아경제연합 간 협력 가능성

이 논의된 바 있다.

Q. 위와 같은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수출 증진

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현재 수출 증진을 위한 장애물과 이 장애물의 장기적인 

연속성에 대해 고려해본다면, 단기적인 조치와 장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단기적인 조치에는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간 비관

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카자흐스탄과의 

국경에서는 현재까지도 위생검역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

나, 이를 위해서는 식품 안전의 표준을 만들기 위한 논의

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키르기스스탄의 위생검역소 현대

화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ISO와 HACCP

와 같은 국제 표준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가공식품의 질을 

보장한다면, 키르기스스탄 가공품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

원국들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도 수출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수출 성장을 이어가기에 충

분하지 않다. 가공식품의 수출액 증가와 토지소유자 간 

협력 확대로 해외 시장에서 키르기스스탄 농업 제품의 경

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를 유치하고, 호의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효율

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규제 부담 완

화, 비즈니스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내륙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의 상황을 고

려해보면, 운송과 물류비용 감축을 위한 정부의 인프라 

투자도 수출 촉진을 위한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요인이다.

Q.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내에서의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상

황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중기적으로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성장률은 러시아와 카

자흐스탄 같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의 경제 성장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전망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성장률이 2020년까지  

3~4%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정도의 경제 성

장률이 장기간 계속되는 것이 향후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발전 전망을 위해서는 충분치 않다.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과 비교해보면, 키르기스스탄

은 경제 소국으로, 키르기스스탄이 가진 강점에 집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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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다. 현재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농산품 

수출이 경제연합 가입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들은 장기적으로 높은 경

제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통합과정에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연합 회원국 사이에서 외국

인투자 유치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하며, 민간 부

문 발전을 위한 더욱 효율적인 정부 정책 시행도 필요하

다. 경제연합 내 다른 주도적인 국가와 달리, 키르기스스

탄에는 거대한 산업 기반이 부재하다. 따라서, 더 큰 경

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 발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알립니다

- EMERiCs 인터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

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

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

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

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